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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TP, 신 재생에너지단지 운영

국내 최초의 신 재생 에너지 실증연구 단지인 부안 신 재생에너지단지 운영기관으로 재단법인 전북테크노

파크가 선정됐다.

전라북도는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를 선정하고 3월9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

했다. 위탁기간은 2011년 4월부터 3년간이다.

전북테크노파크는 신 재생에너지단지를 동북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주도형 국제 실증인증단지 육

성, 산업화 실무체험형 인력양성, 산업단지 입주기업 조기 정착, 참여 연구기관을 연계한 R&D, 신규사업 발굴

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백련리 일대 35만6000㎡ 부지에 1194억원을 들여 신 재생 에너지 실증연구단지,

테마체험단지, 산업단지 등이 개발되며 본격 가동되는 2011년하 반기부터 6000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연간

5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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